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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위한다면서 김도형의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진 것입니다. 걔네들이 잘

하는 것도 많지만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적했습니다.  개인으로 만나서 잘  이야기 해주

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끝까지 놓치말고 잘 대해 주십시오. 

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. 외국어 배운다고 나가지만 외국 

지리도 잘 모르고 외국인들만 사귈려고 쫓아다니고 그럽니다. 들어오라고 하고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야 합

니다.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외국어 

배우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으니 한국에서 배우도록 하십시오. 

전도할 때 월명동도 이용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자꾸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.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면 좋아합

니까? 안 좋아 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면서 새로운 것을 찾도록  하십시오. 악평하는 사람들도 자꾸 인도해주면

서 이야기 해주고 해야 합니다. 

나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걔네들(가라지)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.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. 맞을 수 가 없습니

다. 

요샌 지도자를 이성으로 이슈화하기 쉽습니다. 그러니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. 

지난 30년간 기도하면서 참고 지내왔습니다. 

부모가 대신 자식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항상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.  관리가 

70-80프로입니다. 말씀을 잘 듣게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. 

중고등부, 대학부 잘 관리해주십시오.

접견말씀 다 들어야 합니다. 말씀 안 들으면 헛일입니다. 

내가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 을 할 때 흐지부지 하지 말고 철통같이 하십시오. 

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. 


